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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국어의 여러 문법관계 중에서 술빈관계는 비교적 복잡하고 다양해 많

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왔고 또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본문에서

는 그중에서도 일종의 특수한 빈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그것은 한정어와 중심어로 이루어진 수식구조가 빈어로 쓰일 때 수식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어는 나타나지 않고 그 부속성분인 한

정어만 나타나 빈어처럼 쓰이는 경우이다. 이는 현상자체가 흥미롭기도

하지만 중국어의 형태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준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는

연구주제라고 생각된다.

본문에서는 수식구조의 한정어가 빈어처럼 쓰이는 것을 ‘한정어빈어’라

칭하고 우선 관련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중국어의 형태적인 특징과 연

결시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 인제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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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정어만 남겨놓은 빈어

1. 명사적인 한정어빈어

술빈구조에서 술어로 쓰이는 동사는 품사 중 내부 구성원의 수가 많고

그 성격도 다양해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다양한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그중 동사가 어떤 종류의 빈어를 취하는가를 기준으로 중국어의 동사는

體宾動詞와 谓宾動詞로 나눌 수 있다. 體宾動詞는 ‘骑(马)’, ‘买(票)’, ‘捆(东

西)’, ‘修理(电燈)’ 등과 같이 체언 성격의 빈어만을 취하는 동사이며 谓宾

動詞는 ‘喜欢(说话)’, ‘赞成(马上出发)’ 등과 같이 용언 성격의 빈어도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朱德熙, 1982: p58～60). 또 谓宾動詞는 다시 빈어의 종

류에 제한이 없는 ‘觉得’，‘希望’，‘赞成’ 등 真谓宾動詞와 일부 이음절 동

사나 수식구조만을 빈어로 취하는 ‘进行’，‘有’，‘作’ 등 准谓宾動詞1)로 나

뉜다.

술빈구조의 빈어도 그 종류가 많고 성격이 다양하다. 李临定(1983)의

<宾语使用情况考察>에서 중국어 빈어는 의미적으로 피동자, 결과, 도구,

대상, 목적, 장소, 행위자 등을 나타내며, 구조적으로는 동사가 빈어와 꼭

붙어 나와야 하는 경우, 빈어가 동사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경우, 습관적

인 조합, 형식적인 빈어, 한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중 ‘한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只保留定语的宾语)’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리킨다.

(1) 这屯没有，去斗外屯呗。

(이 동네에는 없으니 가서 바깥 동네와 싸웁시다)

1) 准谓宾動詞의 빈어로 쓰이는 용언성분의 종류가 적기도 하지만 그 빈어가 다

소간 체언성격을 띤다는 점에서도 真谓宾動詞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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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你不但忘了从前，也忘了现在!

(너는 이전을 잊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잊었구나)

(3) 收拾屋的时候，聽着點孩子，醒了抱抱他。

(집을 정리할 때 아이를 좀 듣고 있다가 깨면 좀 안아줘라)

(4) 他又想蹲下，学刺猬，缩成一個球。

(그는 또 쪼그리고 싶어 고슴도치를 배워 공처럼 움추려 들었다)

위의 예들에서 밑줄 친 부분은 동사의 빈어 위치에 나타나 있으나 의미

적으로 보면 술어동사와 빈어간의 의미적인 결합이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부자연스러움을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한정어만를 남겨 놓은 빈어’

란 개념이다. 즉, 위 예들에서 빈어인 밑줄 친 부분은 원래 수식구조였으

나 중심어가 나타나지 않고 한정어만 남겨 놓게 되어 결과적으로 한정어

가 빈어처럼 쓰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래 문장은 아래와 같다.

(1') 这屯没有，去斗外屯的地主呗。

(이 동네에는 없으니 가서 바깥 동네 지주와 싸웁시다)

(2') 你不但忘了从前的事情，也忘了现在的事情!

(너는 이전의 일을 잊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일도 잊었구나)

(3') 收拾屋的时候，聽着點孩子的动静，醒了抱抱他。

(집을 정리할 때 아이의 움직임을 좀 듣고 있다가 깨면 좀 안아줘라)

(4') 他又想蹲下，学刺猬的动作，缩成一個球。

(그는 또 쪼그리고 싶어 고슴도치의 동작을 배워 공처럼 움추려 들었다)

원래 (1'), (2'), (3'), (4')에서 밑줄 친 수식구조가 빈어로 쓰고 있었는

데 중심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한정어만 남아 빈어처럼 보이게 된다. 이

렇게 생각한다면 (1), (2), (3), (4)에서 술어동사와 빈어간의 의미적인 부

자연스러움이 해결된다. ‘聽着點孩子(아이를 좀 듣고 있다)’의 원래 형태를

‘聽着點孩子的动静(아이의 움직임을 좀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술어동사

와 빈어간의 좀 더 자연스런 의미연결이 가능한 것이다.

李临定의 ‘한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가 명사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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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체로 쓰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2) 술어동사와 빈어간의 의미연

결이 부자연스러운 일부 술빈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일종

의 환유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환유란 인접성에 근거해 근접한 어떤 사물로 다른 사물을 나타내는 것

이다. 여기서는 한정어와 중심어 간의 문법구조상의, 의미연결상의 인접성

에 근거해 한정어가 중심어를 대신한다. 한정어란 중심어의 성질이나 소

속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심어의 성질이나 소속을 나타내는 사

물로 그런 성질을 가지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물을 대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일부 학자는 비명사적인 빈어의 특수한 유형을 설명하는

데 한정어빈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2. 동사적인 한정어빈어

중국어에서 주어와 빈어 위치의 동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줄곧

논쟁거리였다. 대개는 주어와 빈어 자리에 비명사적인 성분이 올 수 있다

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되도록 한정하려 했다. 이런 각

도에서 처음에는 의미적인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술빈구조를 설명하기 위

해 사용되었던 ‘한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라는 개념은 徐纬地(1986)와

蔡文兰(1986)에 의해 일부 비명사적인 빈어를 설명하는데 쓰인다.

蔡文兰(1986)은 <带非名词性宾语的动词>에서 비명사적인 빈어를 취하

는 동사들의 특징에 관해 논하면서 ‘学’나 ‘同意’와 같은 동사의 경우 그

빈어가 수식구조로도 술빈구조로도 확장이 가능하나 ‘产生’이나 ‘扩大’ 등

의 경우 비명사적인 빈어는 수식구조로만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예

를 들면,

2) 앞의 빈어의 성격에 따른 동사의 분류에서 보았듯이 중국어에서는 용언성분도

빈어로 쓰일 수 있기는 하지만 역시 체언성분이 빈어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

며 真谓宾動詞를 제외하면 다른 동사의 빈어는 대개 명사적인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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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产生变化(변화가 나타나다)

→ 产生化学变化(화학변화가 나타나다)

(6) 扩大影响(영향을 확대하다)

→ 扩大势力影响(세력영향을 확대하다)

그런데 이런 술빈구조 뒤에는 명사적인 성격의 중심어를 채워 넣을 수

있다. 예를 들면,

(5') 产生化学变化(화학변화가 나타나다)

→ 产生化学变化的现象(화학변화의 현상이 나타나다)

(6') 扩大势力影响(세력영향을 확대하다)

→ 扩大势力影响的範圍(세력영향의 범위를 확대하다)

그는 이렇게 명사성격의 중심어를 생략하고 한정어로 하여금 직접 빈어

로 쓰이게 하는 현상은 실제 많이 사용된다고 말한다.

‘变化’나 ‘影响’과 같은 빈어는 본래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사3)

로 명사가 나타나는 문법적인 위치에 자주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굳이

뒤에 명사적인 성격의 중심어가 숨어 있다는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

나 전형적인 동사구조가 빈어로 쓰이고 있어 중심어가 숨어 있다는 설명

이 좀 더 유용한 경우도 있다.

徐纬地(1986)는 <动词短语作宾语及有关的句法现象>에서 일부 동사의

동사구로 이루어진 빈어는 하나의 추상명사로 개괄할 수 있고 또 이로써

비명사적인 빈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힌다. 예를 들면,

(7) 比赛爬树(나무 오르기를 시합하다)

→ 比赛某種本领(어떤 능력을 시합하다)

3) 朱德熙(1982)는 구체적으로 명사의 수식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런

동사의 명사적인 성격으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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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参加栽树(나무 자르기에 참가하다)

→ 参加一项活动(한 가지 활동에 참가하다)

이런 예문에서 상응하는 추상명사는 대부분 비명사적인 빈어 뒤에 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원래의 빈어는 수식어가 된다. 예를 들면,

(7') 比赛爬树的本领(나무 오르는 능력을 시합하다)

(8') 参加栽树的活动(나무 심기 활동에 참가하다)

그래서 그는 이런 동사의 동사구빈어 뒤에는 추상명사가 숨어 있는 것

이라고 말한다. ‘比赛爬树’나 ‘参加栽树’에서 ‘爬树’와 ‘栽树’는 빈어의 전부

가 아니고 일종의 ‘只保留定语的宾语’로 뒤에는 추상명사가 따라와야 한다

는 것이다. 또 그는 중국어의 일부 동사에서 이런 동사들처럼 추상명사

중심어를 떼어내 버리고 동사성분의 수식어만 남겨놓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식구조의 중심어가 나타나지 않아 한정어만 남아 빈어로 쓰인다는 점

은 같지만 한정어가 명사적인 경우와 다르게 한정어가 비명사적인 성분이

라면 환유만으로는 설명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전의 연구에서 언급되었

던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한정어빈어가 관찰된다.

3. 새로운 한정어빈어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이전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한정어빈어의 몇 가

지 예 외에도 약간 다른 형태들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동사나 동사구뿐

아니라 형용사도 이런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예를 들면,

(9) 经过多年强化训练之后，在认知和语义方面达到了正常。

(몇 년의 강화훈련 후 인지와 의미 면에서 정상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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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总体上来看，部分代整体毕竟是一種特殊，因此體词成分谓词化要少得多。

(전체적으로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것은 결국 일종의 특수이므로

체언성분의 용언화는 훨씬 적다)

중국어에서 ‘正常’이나 ‘特殊’는 주로 한정어나 서술어로만 쓰이고 정도

부사의 수식도 받으므로 형용사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达到’와 ‘是’의 빈어

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술빈구조는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그리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조합이다. 여기에 ‘한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라는 개념을 이용

해 빈어는 원래 수식구조였으나 중심어가 나타나지 않아 한정어만 남아

빈어처럼 쓰인다고 생각하면 ‘達到正常水平’이나 ‘是特殊情況’처럼 익숙한

술빈조합이 된다. 특히 예(10)의 경우 ‘特殊’앞에 ‘一種’이라는 수량사까

지 붙어 있어 ‘情況’과 같은 명사중심어를 넣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생

각된다.

또 다음과 같은 예문도 찾아 볼 수 있다.

(11) 这从前一章的分析中就可以看到一個大概。

(이는 앞장의 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예문에서 빈어 위치에 있는 ‘大概’는 일반적으로 부사어로 쓰이거나 명

사를 수식하는 한정어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는데 여기서는 빈어 자리에

나타났으며 역시 수량사까지 대동하고 있어 ‘大概’ 뒤에 ‘的内容’ 등이 숨

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외에도 徐纬地의 연구가 술빈구조로 이루어진 한정어빈어를 예로

한 것이었다면 다른 형태의 동사적인 한정어빈어도 찾아볼 수 있다. 예

를 들면,

(12) 大多数情況下按这些标準作出的判断是一致的，即使有不一致，把这些标

準综合起来考虑，判定有标记项和無标记项一般不会有多大的困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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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상황 하에서 이런 기준에 따른 판단은 일치하며 불일치가 있

더라도 이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표항과 무표항을 판단하

면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

이 예문은 조금 길고 문장 내에는 두개의 ‘有’가 있다. 즉 ‘即使有不一

致’와 ‘不会有多大的困难’이 그것이다. 뒤의 ‘有’의 빈어 ‘困难’은 朱德熙가

말한 소위 名形词4)이지만 앞의 ‘有’의 빈어 ‘不一致’는 다른 연구에서는

언급된 바 없는 것으로 기존의 해석을 찾기 힘들다. ‘不一致’는 형용사에

부정부사가 붙은 형태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단

어도 아니고 명동사나 명형사처럼 동사나 형용사와 명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 성분은 술어동사 ‘有’가 없어도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12') 大多数情況下按这些标准作出的判断是一致的，即使不一致，……。

(대다수 상황 하에서 이런 기준에 따른 판단은 일치하며 불일치하

더라도...)

여기서 ‘有’가 있든 없든 문장의 의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두 문

장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 차이가 없다. ‘有’의 빈어로 쓰이고 있는 ‘不一

致’는 원래 ‘有不一致的地方’과 같이 ‘有’와 ‘地方’이 술빈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不一致’가 ‘地方’의 한정어로 쓰이던데서 ‘地方’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不一致’가 빈어처럼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朱德熙(1982: 75, 76)는 명사와 동사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일부 동사를 명동

사로 불렀듯 명사와 형용사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형용사를 名形詞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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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정어빈어에 대한 해석

1. 수식구조의 중심어

의미적, 문법적으로 그리 자연스럽지 못한 술빈조합을 수식구조로 이루

어진 빈어의 중심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한정어만 남아 빈어처럼 쓰인다

고 설명하는 것은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한정어빈어는 단지 편

의상의 명칭일 뿐 특정 언어현상에 대한 정확하고 엄밀한 정의라고 보기

는 힘들며 또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특수한 언어현상이 나타나게 되

었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한정어빈어 관련 현상을 다루고 있는 몇 편의 논문에서 원래의 수식구

조 중심어에 관해 李临定(1983)은 ‘这種宾语是中心语不说出，只保留定语

(이런 빈어는 중심어를 말하지 않아 한정어만을 남겨놓는다)’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면 蔡文兰(1986)은 ‘省略名词中心

语，而让它的定语直接做宾语(명사중심어를 생략하고 그 한정어로 하여금

직접 빈어가 되도록 한다)’라고 이런 현상을 일종의 ‘생략’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徐纬地(1986)는 ‘动词宾语后边隐含着一個抽象名词(동사빈어 뒤에

하나의 추상명사가 숨어있다)’라고 ‘隐含’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같은 현상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수식구조의 중심어의 성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

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해 範开泰(1990)는 ‘口里不说，意思里有(말로 하

지는 않았지만 의미에는 있는)’현상을 광의의 생략이라고 하고 이를 다시

省略, 隐含과 暗示로 세분했다. 省略이란 문법적인 생략을 가리키고 隐含

은 의미적인 생략을 가리키며 暗示는 화용상의 생략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省略이란 문법구조적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성분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만

을 가리키며 생략 전의 형태로 복원이 가능하고 생략된 형태에 상응하는

생략되지 않은 완전한 형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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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我在写作中不断探索，在探索中逐渐认识自己。

(나는 저술과정에서 부단히 탐색하고 탐색과정에서 자신을 점차 인식

한다)

여기서는 앞 절의 주어를 받아 두 번째 절의 주어가 생략되었으며 두

번째 절 앞에 ‘我’라는 주어를 복원시킬 수 있다. 주어가 복원된 형태는

바로 생략형태에 상응하는 완전한 형태이다.

반면 隐含은 문법형태의 축약으로 구성된 것으로 省略과는 다르게 상응

하는 非隐含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隐含된 것은 문법성분이 아니라 의

미성분이다. 예를 들면,

(14) 院长报名献血。(원장이 헌혈을 신청했다)

(15) 这個人很聪明，一教就会。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해서 한번 가르쳐주면 곧 할줄 안다)

(14)과 (15)의 의미구조는 각각 다음과 같은데 이 의미구조에서 (14)과

(15)가 축약되어 나온 것이다.

(14') 院长报名院长献血(원장이 신청하고 원장이 헌혈하다)

(15') 这個人很聪明，别人一教他就会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해서 다른 사람이 한번 가르치면 그는 곧 할

줄 안다)

暗示는 일종의 화용현상으로 일부 暗示는 문법구조와는 무관하게 발화

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6) 不一定去。(꼭 가지는 않는다)

(16)은 논리적으로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요청



중국어의 한정어빈어 연구 (박기현) 11

501

에 대한 완곡한 거절일 수도 있다. 隐含의미는 확정된 의미이고 暗示의미

는 가능성에 관한 의미이다. 暗示의미는 대부분 청자의 심리나 화자의 청

자에 대한 예측, 청화자간의 특별한 관계, 발화시의 사회적 배경 등을 통

해 해석을 찾을 수 있다.

範开泰(1990)의 연구에 따르면 한정어빈어는 일종의 隐含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빈어 뒤에 또 다른 성분의 존재를 가정할 수 있지만 문

법적으로는 한정어빈어가 빈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다른 문법성분의 존재

를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한정어빈어는 문법적인 省略에서 시작되어 이런 省略이 익숙해지

고 굳어지면서 隱含이나 暗示까지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변화과정은 다음 예문에 잘 나타난다.

(17) 语言在不同的历史层次和领域上语法系统会有差異，词的语法功能也会有

不同，劃类标准也应不同。这種不同也以另一種方式表现在8和9上。

(언어는 다양한 역사층위와 영역에서 문법체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

는데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도 다를 수 있으므로 품사분류기준도 마땅

히 달라야 한다. 이런 다름은 또 다른 방식으로 8과 9에 나타나 있다)

이 예문에서는 모두 세 개의 ‘不同’이 쓰였는데 ‘同’이 현대중국어에서

단독으로 서술어로 잘 쓰이지 않기는 하지만 원래 구조는 ‘부정부사+동사’

로 (12)의 ‘不一致’와 비슷하다. 하지만 한 문장에 나타난 세 개의 ‘不同’

은 각기 다른 문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不同’이 가장 전

형적인 서술어로서의 용법으로 보이며, 첫 번째 ‘不同’은 ‘有’의 빈어로 쓰

이고 있고, 세 번째 ‘不同’은 수량사의 수식을 받고 전형적인 명사처럼 주

어 자리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不同’뒤에 원래는 (12)처럼 원

래 ‘地方’이나 ‘之处’와 같은 말이 숨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런 ‘不同’은 역시 일종의 한정어빈어로 생각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不同’의 구조를 볼 때 능원동사와 함께 서술어로 쓰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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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용법이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有’의 빈어로 쓰이고 있는

첫 번째 용법은 다소간 명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수량사의 수식을 받

고 있는 세 번째 용법은 좀 더 완전한 명사처럼 보인다.

우리는 ‘不同’의 서로 다른 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不同’은 본래 서술성분으로서 주로 쓰였으며 다른 서술성분처럼 ‘的’

자 구조를 이루어 명사를 수식하기도 했다. 둘째, ‘有不同的地方’ 등에서

‘동사+(한정어+중심어)’형태로 쓰이다가 ‘不同的地方’이라는 수식구조가 익

숙해지고 굳어지면서 윗 문장이나 아래 문장에 같은 수식구조가 나타나는

등의 특정한 문맥에서 중심어 명사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가 쓰이게 된다.

셋째, 이런 쓰임이 많아지면서 ‘有’와 ‘不同’과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되고

여기서 얻어진 ‘不同’의 명사적인 성격은 결국 수량사의 수식을 받는 데까

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2. 변화하는 한정어빈어

한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는 현대중국어에만 나타나는 문법현상이 아

니다. 刘永耕(1985)은 <古汉语中定语代替定中词组的现象>에서 고대중국

어에도 명사가 중심이 되는 수식구가 한정어로 대체되는 상황에 대해 논

하고 있다. 이때 만약 한정어로 대체된 수식구가 빈어자리에 있다면 이는

결국 李临定(1983)이 말한 ‘한정어만을 남겨 놓은 빈어’와 같은 현상을 가

리키게 된다.

그에 따르면 한정어가 수식구를 대체하는 현상은 일반적인 중심어 생략

현상과는 다르다. 출현 조건으로 볼 때 첫째, 중심어는 앞뒤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독자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중심어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으나 복원할 수는 없다. 둘째, 한정어는 꾸며주며 소속을 나

타내지 않는다. 의미적으로 볼 때 한정어가 수식구조를 대체하면 언어를

간결하고 경제적으로 만들어 줄뿐 아니라 한정어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

고 사물의 특성을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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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그 특징으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물을 대신하는 것은 이해하

기 쉽다. 본래 수식구의 수식어와 중심어는 임시적인 조합이지만 일단 한

정어가 수식구를 대신하게 되면 의미적인 전체성이나 구조적인 응고성이

원래 수식구보다 훨씬 강해진다. 새롭게 나타난 한정어는 어휘의미에서든

문법기능에서든 원래 수식구의 더 집중적인 대표가 되면서 특징으로 사물

자체를 대신하는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원래 수식구에서 중심어가 구조의 핵심이고 중심어가 없으면 수식구 자

체가 성립할 수 없지만 중심어가 숨어 나타나지 않게 되면 한정어의 의미

가 두드러져 사물의 특성이 의미의 핵심이 되며 따라서 다양한 감정의 전

달이 용이해진다.

이렇듯 刘永耕(1985)의 연구는 고대중국어에 관한 것으로 한정어빈어보

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정어빈어 문제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정어가 수식구 전체를 대신함으로써 첫째, 다른

생략 현상과 마찬가지로 간결하고 경제적인 언어표현을 가능케 하고 둘째,

어떤 특징으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물을 대신하는 것은 이해가 쉽고 셋

째, 한정어가 수식구 전체를 대신해 문장에 출현하기 때문에 한정어 자체

가 아닌 중심어의 품사적인 성격에 따라 그 기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실 비명사적인 빈어에 대한 상술한 설명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일

부 비명사적인 빈어는 확실히 ‘只保留定语的宾语’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12)와 (17)처럼 ‘有’뒤에 비명사적인 빈어가 오는 것이 아주 일

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또 이런 비명사적인 빈어뒤에 적절한 명사를 붙여

일반적이지 않은 빈어를 일반적인 명사빈어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중국인이 이런 용법에 대해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한 중국인 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말에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있음을 상기시키자 곧 자신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을 부인하고 덧붙여 사실 이런 문장 끝에는 중심어 명사가 있다고 했다.

그 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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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目前语言学有很多流派，各位学者有不同的所踪，难免有很多格格不入。

(현재 언어학계에는 많은 유파가 있고 각 학자는 서로 다른 쪽을 따

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서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중국인 학자의 말은 ‘有很多格格不入’ 뒤에 ‘情况’이나 ‘地方’등과 같

은 중심어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것일 듯 하다. 그렇다면 술어동사 ‘有’의

빈어는 ‘有很多格格不入’이 아니라 ‘有很多格格不入的情況(地方)’의 ‘情況’

이나 ‘地方’등의 명사가 된다.

이는 실제 발화를 기록한 것이므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상

술한 다른 많은 상황들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원래 ‘有’의 빈어

는 명사적인 성분 뿐 아니라 비명사적인 성분일 수도 있는데 중국사람들

은 ‘有’의 이런 용법에 대해 약간의 경계심이 있다. 즉 ‘有’뒤의 빈어는 반

드시 명사적인 것이어야 하고 비명사적인 빈어라 하더라도 특정한 범위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명사와 동사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명동사’나 명사와 형용사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명형사’처럼. 하지만 ‘有’

가 비명사적인 빈어와 함께 쓰이는 용례는 구어에 나타날 뿐 아니라 서면

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므로 상술한 용법은 이미 상당히 자리

를 잡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이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묘사되고 설명되어지는 것이고 실제 발

화된 말이 없다면 문법이란 것은 논할 수도 없는 것이다. 徐纬地이나 蔡

文兰에서 지적하듯이 명사중심어를 생략하고 동사한정어만 남겨놓아 빈어

로 쓰이게 하는 용법이 이미 상당히 보편적으로 쓰여 말로 할 뿐 아니라

글로 적기도 하니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아 현대중국어문법의 일부로 인

정할 수 있다.

‘只保留定语的宾语’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미 빈어가 되었다. 단지 그 유

래를 따져보면 수식구의 한정어에서 시작되었겠지만 그 한정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빈어로 쓰이고 있고 그 이전의 빈어라는 것은 이미 듣거나

볼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는 袁毓林(1996)이 말했듯이 “그들이



중국어의 한정어빈어 연구 (박기현) 15

505

구조의 근원을 따져보면 파생된 것이지만 중국어의 구조 자체로 보면 기

본적인 것이다5)”라고 할 수 있다.

3. 한정어빈어와 중국어의 특징

한정어빈어의 한정어는 본래 ‘동사+(한정어+중심어)’형태로 쓰이다가 특

정 한정어와 중심어의 조합이 익숙해지고 굳어지면서 우선 윗 문장이나

아래 문장에 같은 수식구조가 나타나는 등의 특정한 문맥에서 중심어 명

사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가 쓰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쓰임이 많아지면서

술어동사와 한정어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되고 여기서 얻어진 한정어의 명

사적인 성격은 결국 수량사의 수식을 받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중심어 명사의 의미적인 특징이다.

나타나지 않은 중심어는 대개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명사이기 때문

에 문법적으로는 수식구의 핵심이지만 의미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부분은

그 수식어인 한정어이기 때문이다. 혹은 한정어가 가지고 있는 명사의 어

떤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정어빈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중심어 명사의 의미적인 특징도 한정어빈어를 만들어내는데 적지 않

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식구조에서 홀로 남겨져 빈어로 쓰이는 한정어

가 명사적인 성격이라면 한정어빈어 문제는 단지 의미적으로 부자연스러

운 술빈관계를 설명하는데 쓰일 뿐이다. 하지만 한정어가 명사적인 성격

이 아니라면 술빈조합의 문법적인 합법성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는 중국어의 특징 중 하나인 빈번한 품사전환문제와도 관련된다.

하나의 단어가 원래 품사에서 다른 품사의 기능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단어가 쓰이는 문법적인 위치, 즉 기능

5) 它们在结构来源上是派生的，但对汉语的结构面貌来说则是基本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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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정어빈어에서는 비명사적인 한정어가 특정한 문맥에서 중심어로부

터 떨어져 쓰이다가 이런 쓰임이 많아지면서 목적어로 자리잡게 되게 여

기서 명사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한정어빈어뿐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데 이는 또 중국어의 형태적인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어나

서구언어와 비교했을 때 중국어가 이들 언어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형태변화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어의 많은 문법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어에서는 언어형태적인 제약이 적기

때문에 어떤 생각 혹은 인식이 직접 문법구조에 반영되기 쉽다고 말할 수

있다.

Ⅳ. 결 론

술빈관계는 중국어에서 종류가 다양하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

다. 그중 특히 주목을 끄는 ‘술어동사+수식구조’에서 수식구조의 중심어는

나타나지 않고 한정어만 남아 목적어처럼 쓰이는 한정어빈어이다. 원래

한정어목적어란 의미적인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술빈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부 비명사적인 빈어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다. 하지만

본문의 관찰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한 한정어빈어 외에도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한정어빈어가 존재한다.

이런 구조에서 나타나지 않은 중심어는 원래는 문법적인 省略이었다가

이 省略이 익숙해지고 굳어지면서 의미적인 隱含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

다. 먼저 수식구조 전체가 빈어로 쓰이다가 특정한 문맥에서 수식구조의

중심어가 나타나지 않고 한정어만 빈어로 쓰이다가 이런 용법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과정은 ‘不同’의 여러 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에는 중심어 명사가 대개 구체적인 뜻을 나타내지 않는 추상명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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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심어의 성질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보인다.

한정어빈어는 그 자체로도 흥미있는 문법현상이지만 중국어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다. 중국어에는 문법적인 제약이 적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 청화자에

게 익숙해진다든지 굳어진다든지 하는 인식이 직접적으로 문법에 반영된

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어에 한정어빈어라고 불리우는 현상이 있음과 이런

현상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런 과정 자체가 중국어의 형태적

인 특징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정어빈어가 아직은 확고하

게 자리잡은 개념이 아니고 또 중국어의 특징도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한정어빈어의 성격이나 중국어의 특징과의 연결에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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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述宾结構不管是述语还是宾语種类多，性质各異。其中特别引人注目的一

種特殊的宾语是定语宾语。这種宾语本来是一個偏正结構，中心语不说出，只

留下它的定语當宾语用。这種宾语李临定(1983)叫做“只保留定语的宾语”。这

種说法原本是为了说明述语和宾语之间不太自然的语义联系而提出来的，但也

能适用于部分非名词性宾语。据我们观察除以往的研究談及的定語賓語之外，

还有更多的定语宾语。

这種结構不说出的中心语原来是句法上的省略，后来这種省略发展成为语

义上的隱含。其过程是宾语位置上的偏正结構在特定的语境下中心语不出现，

这種情况越多述语和定语之间的组合变得越自然，逐渐固定下来。这时中心语

名词一般都表示抽象意义，这種用法可凸显定语所表示的性质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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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语宾语本身是一種有趣的语法现象，它还與汉语的形态特點有密切的連

係。汉语显性形态不多，不管有什麽变化语法系统对它的制约比较少，语言使

用者的怎麽想就可以怎麽说，语言使用者的认识就比较自由地反映在语言使用

上。

주제어：定语宾语，形态特点，省略，隐含


